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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 특성요인의 효과를 살펴보았
다. 창업가의 특성요인과 창업의욕간의 인과관계를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을 5개월에서 1년을 앞두고 있는 직업 군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36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특성요인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 특성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사회적 인식과 창업의욕 사이에서 매개 변수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차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professional soldiers who are supposed to retire less than one year. Another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his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361 officers and non-commission officers who are scheduled to retire 
from the military within 5 months to one year after at least 10 years of military servi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using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internal factors did not positively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s, however, external 
factors positively affecte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t was also found that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played important role as moderating variables between social perceptions toward entrepreneurs and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of research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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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업군인은 군 인사관리상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계

급, 연령 등의 정년 제한으로 인하여 생애 최대 지출이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는 40대에서 50대에 걸쳐 대부분 본
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 최근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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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국회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2009년도 정책 자료집에 
의하면 장기복무 전역 직업군인의 재취업률은 전역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06년 17%, ‘07년 21.3% ’08년 
24.8%로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4]. 장
기 복무 전역군인들이 평소 수행했던 업무는 군사작전이
나 군사기술과 관련된 업무위주로 구성되어있어 전역 후 
활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재진입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장기복무 전역군인
의 사회진출시기가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도 출
생) 직장인들의 은퇴시기와 겹치게 되었다. 베이비 붐 원
년세대인 1955년생을 필두로 2010년부터 정년 및 조기퇴
직을 하여 노동시장에 대거 재 진입함에 따라 전역군인
의 재취업에 최대의 경쟁 그룹이 등장하게 되었다. 노동
시장의 일정한 크기의 파이를 전역군인과 민간인이 나눠
먹기 경쟁을 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으로써 양자 간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
므로 기존 일자리에 끼어들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라는 관점에서 전역군인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그 대
안으로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부 산하 국
방취업센터에서는 매년 취업지원 업무자료집을 발간하여 
취업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는 국방부의 전역
군인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의미이다. 물
론 창업은 실패할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 전역군인들이 
사회 환경이나 창업문화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서두른다면 실패할 확률은 높을 것이다. 
전역군인들이 직면하게 될 창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
결하기 위한 정책적, 실무적 지원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
다.

따라서 전역군인의 창업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
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와 실
증적 연구를 통하여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창업의욕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있다. 둘째, 창업
의욕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써 
성취욕구, 자기 유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을 
선정하고 이들 변수들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내적․외적
요인과 창업의욕간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창업지원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천적인 대안의 기초자료 제공과 전략
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 및 창업가
창업(創業)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기업(起業)의 뜻

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함을 의미한다. Schumpeter는 
창업을 새로운 작업 방법으로 기존의 낡은 방법을 파괴
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정의하였다
[27]. Dollonger는 창업이란 위험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
라고 정의하였으며 창업의 핵심요소로써 창의성, 혁신, 
자원의 수집, 경제적 조직체의 설립, 이윤추구의 기회 등
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업체의 인수나 양도행위는 창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4].

창업가 또는 기업가(Entrepreneur)는 새로운 비즈니스
를 일궈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Morris는 창업가 없이
는 창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들 중 창업가 자신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았다[24].

2.2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잠재적 창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창업역량을 배양시켜줌으로써 창업에 따른 리스크를 줄
이게 되어 성공적인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창
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창업정보지원 등 창업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제
공하고 있기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경제적 성과가 높아
질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창업가를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요소로써 Gartner & 
Vesper는 잠재적 능력과 특질의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
킹, 특별한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그리고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자금 등을 제시하였다[17]. Vangelis, Stefania & 
Andreas는 과학 및 기술 전공 학생들의 창업태도와 의욕
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창업프
로젝트팀, 대학의 보유기술, 자문위원, 클래스메이트의 
조언, 정보센터, 연구소, 졸업생 네트워크, 정보교유 공간, 
경연대회, 창업자금 그리고 위탁 투자자 등 총 11개로 분
류하였다[31]. 유연호는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자문단, 창업연구소, 졸업생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였
다[2].

본 연구에서는 전역군인에 대한 창업지원프로그램으
로 창업강좌 수강,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정보 지원실 
이용, 창업연구소 활용, 창업자금 이용을 제시하였다.

2.3 창업의욕
본 연구는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창업의욕(Entrepreneu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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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
졌다. 창업의욕이란 잠재적 창업가의 미래 어느 시점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지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현재 바로 시작하는 창업여부
가 아니라 예비 창업가가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
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Bird는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
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며 창
업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
업의욕이라고 설명했다[9]. Crant는 창업의욕이란 장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2]. 창업의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Brockhaus & Horwitz[10]는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과 
Friedman[16]은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찾았다. 이후 연
구에서 Chandler & Jansen[11]은 행동특성, Haysshi[20]
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체면, Herron & Robinson[19]은 
동기부여와 기술력, Redding[25]은 성공으로 얻어지는 신
분상승(Prestige)과 사업실패로 잃는 위상 손상(Shame), 
장대성[6]은 창업교육 수강여부 그리고 하규수[7]는 사업 
부담과 실패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연구의 지평을 넓혀
가고 있는 추세이다.

2.4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1 내적요인
선행연구가들은 창업가의 역량을 비롯한 내적요인이 

창업여부와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강조하였다. 
Matsuno 외 2인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창업지
향성으로 주장했다[22]. 이지우[5]는 성취욕구, 내적통제 
소재, 자기 유능감을 창업설명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윤
방섭[3]은 경력지향성과 자기 유능감을 창업의욕과 관련
지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DeCarlo & Lyons는 최고
경영자가 타 집단의 성향에 비하여 성취욕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며 높은 성취욕은 사업운영을 성공적으로 달성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3]. Brockhaus & Horwits
는 통제의 소재가 높은 내적인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한바 있다[29]. Chandler & 
Jansen 은 창업가의 자기 유능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11]. 

본 논문에서 내적요인의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장기
간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한 직업군인들의 예비 창업가로
서 내적요인을 성취욕구, 내적 통제 소재, 자기 유능감으
로 보았다. 위험감수성도 내적요인 변수로 고려했으나 직
업군인은 평소 불확실한 전장 상황을 고려한 근무여건에
서 위험감수성은 생활화되어 있어서 창업가의 내적요인

으로 선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
다. 이지우[5]의 기존 연구논문에서 추출된 변수인 성취
욕구, 내적통제 소재, 자기 유능감을 선정하고 동일한 설
문지로 전역예정 각 계급별 직업군인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설문 실시한 결과,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직업
군인들의 조직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성취욕구와 내적통
제 소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요인으로 보기 때문
에 성취욕구에 내적통제 소재를 통합하였다[표 2]. 따라
서 예비창업가로서의 직업군인의 내적요인 변수로 심리
적요인인 성취욕구과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행동을 실행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인 자기 유능감 두 가지를 선정
하였다. 

2.4.2 외적요인
창업가의 창업의욕에 영향을 주는 외적요인으로 

Manning Bieley & Norbuen[21]은 사회적 지원세력을. 
Scherer외 3인[26]은 부모를 비롯한 성공 역할 모델을 중
요시하였으며, Gnyawali & Fogel은 창업 및 창업가에 대
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창업결정에 영
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18]. 윤방섭
은 이를 통합하여 사회적 지원세력, 성공 역할 모델, 사회
적 인식을 외적요인의 변수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3] 

본 연구에서 외적요인의 변수선정은 사회적 지원세력
과 창업가로서 성공한 직업군인 모델 그리고 사업이나 
창업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선정하였다. 윤방섭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서로 사전에 각 계급별 전역군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한 결과 사회적 지원세력
과 성공역할 모델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여 이를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변수로 통합
하였다[표 3]. 따라서 예비창업가로서의 직업군인이 창업
시 성공모델로 삼을 수 있고 정서적,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가를 바라보는 사
회적 인식 두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2.4.3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역할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창업

기회 포착을 위한 창업에 대한 정보와 창업 마인드를 갖
출 수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하
기 때문이다. Dumas는 창업가들이 창업지원프로그램 활
용을 통해 사회 심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15]. 장대성은 창업교육을 받은 수
강생 집단이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미수강 집단보다도 
졸업후 창업의욕, 창업관련과목 수강의욕, 창업전공 의욕
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6]. 유연호도 강좌 수강 
등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이 창업가의 창업의욕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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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oup N(%)

성별 남자
여자 

361 (100.0)

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대학원

53 (42.4)

55 (15.2)

66 (18.3)

85 (23.5)

소속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216 (59.8)

71 (19.7)

66 (18.3)

6 (1.7)

임관
출신

사관학교
ROTC

2․3사관학교
학사장교
하교대
기타

25 (6.9)

17 (4.7)

74 (20.5)

10 (2.8)

127 (35.2)

99 (27.4)

았다[2]. 따라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예비창업가인 직업
군인의 내적․외적요인과 창업의욕간에 매개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보고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잠재적 창업가인 전역

예정 직업군인들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내적․외적 요인과 창업의욕간의 관계
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자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내적요인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1: 성취욕구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자기 유능감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외적요인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1: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사회적 인식은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내적요인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성취욕구는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2: 자기 유능감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외적요인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사회적 네트워크는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5-2: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내적․외적요인과 창업
의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6-1: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성취욕구와 창업 의욕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6-2: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기 유능감과 창업의
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6-3: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
업의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6-4: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사회적 인식과 창업의
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조사 표본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 동안 전역예정 
직업군인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 하였다. 2010년 
10월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 예정인 중사에서 
대령까지 60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역예정 직업군인으로서 국방부 전직지원 
프로그램 및 소자본 창업교육 수강자 3개 기수를 대상으
로 설문을 받아서 386부를 회수하였다. 분석에 무의미하
거나 성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361부를 본 연구에 사
용하였다. 조사 표본 대상자의 분포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N=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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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

10년 이상- 15년 이하
15년 1개월 - 20년 이하
20년 1개월 - 25년 이하
25년 1개월 - 30년 이하

30년 1개월 이상

27 (7.5)

10 (2.8)

43 (11.9)

28 (7.8)

244 (67.6)

평균 (표준편차)
29년 9개월 

(6.855)

최종
계급

중사
상사
원사

준위/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18 (5.0)

16 (4.4)

118 (32.7)

72 (20.0)

12 (3.3)

35 (9.7)

68 (18.8)

17 (4.7)

요   인
문     항

Component

1 2

나는 무엇을 하든 늘 남보다 잘하고 싶어 한
다.

.777 .123

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맡겨지더
라도 그것을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가짐
을 갖고 있다.

.819 .291

나는 어떤 일이건 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개
발하고 싶어 한다.

.780 .352

나는 비록 어려운 문제라도 그것을 꼭 해결하
길 원한다.

.807 .328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나 자
신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748 .211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독립변수
내적요인은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요인으로 정의하였

다. 내적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성취욕구, 자기 유능감의 
2가지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적요
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Manning & 
Norbuen[21]의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이지우[5], 윤방섭
[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외적요인은 환경적 요인을 달리 정의하였다. 이러한 
외적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등 2가지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외적요
인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Sparrowe, 
Linden, & Kraimer[29]의 측정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윤방
섭[3]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3.3.2 종속변수
창업의욕은 잠재적 창업가의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 

미래에 자발적으로 창업할 가능성이라고 정의 할 수 있
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 Crant[12]의 측정
문항과 이지우[5], 윤방섭[3], 하규수[7]의 연구에서 측정
된 문항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3.3.3 매개변수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매개변수로써 잠재적 창업가에게 

동기부여 그리고 창업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총 5가지 (창업강좌 수강, 창업보육센터 입
주, 창업정보 지원실 이용, 창업연구소 활용, 창업자금 이
용)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서 Smilor[28]의 측정문항과 유연호[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4 통계분석 기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통계분석기법은 자료특성과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Analysis of Frequency), 요인분석
(Factor Analysis), 신뢰도 검정(Reliability Test),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중
공선성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 등 검증을 실시하였
다. 

4. 실증분석결과
4.1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측정항목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
석방법,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하였으
며,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같
은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평가하기 위해 Cronbach'α로 신뢰성 검증
을 실시한 결과 성취욕구, 자기 유능감,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의욕이 각각 .893, 
.725, .894, 693, .946, .947로 모두 0.6 이상 양호하게 나
타남으로써 각 측정 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4.1.1 내적요인 분석
표 2는 내적요인과 관련한 요인분석 실시 결과이다. 

아이겐 값(eigenvalue)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로 나타났
으며, 요인 1은 성취욕구, 요인 2는 자기 유능감으로 명
명하였다. 각 측정변수가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분산설
명 비율은 각각 49.83%, 23.52%로 나타났다. 

[표 2] 내적요인 분석 결과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83

구분 창업의욕
B(ϐ)

Constant 4.534***

창업지원프로그램 .556(.530
***

)

F

R
2

Adj. R
2

139.99***

.281

.279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187 .943

나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499 .618

고유값(eigenvalue)

분산설명비율
전체변량

3.488 1.647

49.83 23.52

49.83 73.36

4.1.2 외적요인 분석
외적요인 분석 결과, 아이겐 값(eigenvalue)이 표 3과 

같이 1 이상인 요인이 2개로 나타났으며, 요인 1은 사회
적 네트워크, 요인 2는 사회적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이
들 요인들의 분산설명 비율은 각각 43.01%와  20.01%로 
나타났다. 

[표 3] 외적요인 분석 결과
요    인

문     항    
Component

1 2

나는 창업과 관련해 조언이나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817 0.069

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고민을 털어 놓
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0.851 0.06

나는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의
지할 만한 사람이 있다.

0.828 0.127

나는 사업을 시작하면 가족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0.551 0.097

나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
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0.781 0.27

내가 창업을 한다면 잘 아는 사람 중
에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

0.823 0.211

나의 가까운 사람 중에 창업해서 성
공한 사람이 있다.

0.744 0.175

창업(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한다.

0.235 0.739

사업가는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
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0.15 0.812

사업가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0.043 0.782

고유값(eigenvalue)

분산설명비율
전체변량

4.301 2

43.01 20.01

43.01 63.02

4.2 연구가설 검정 
4.2.1 내적 ․ 외적요인과 창업지원프로그램과 관계

분석

내적․외적요인과 창업지원프로그램과의 관계분석인 
가설 1, 가설 2를 검정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사회적 인식(β=.198, p<0.001)만이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4] 내적 ․ 외적요인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회귀분석 
결과

구분 창업지원프로그램
B(ϐ)

Constant 13.368
***

성취욕구 .189(.135 )

자기 유능감 -.031(-.010)

사회적 네트워크 .362(.078)

사회적 인식 .936(.198***)

F

R
2

△R2

6.654
***

.073

.062

 주) *p<0.1, **p<0.05, ***p<0.01

4.2.2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의욕의 관계
매개변수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표 5와 같이  창업지원프로그램(β=.530, 
p<0.001)은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의욕간의 회귀분석결과

 주) *p<0.1, **p<0.05, ***p<0.01

4.2.3 매개효과 검정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회귀 분석하여 
그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
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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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적으로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종
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독립변수가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완전매개효
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8]. Van Dyne, 
Graham & Dienesch에 의하면 세 번째 단계 회귀분석에
서 종속변수에 독립변수의 효과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작게 되면 독립변
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
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30].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간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에서 창업의욕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매개회귀 분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B(ϐ) B(ϐ)

Constant 12.11
***

5.10
**

성취욕구 -0.001(-0.001) -0.10(-0.068)

자기 유능감 0.254(0.078) 0.271(0.083)

사회적 네트워크 1.132(0.231***) 0.942(0.192***)

사회적 인식 0.920(0.186
***

) 0.429(0.087
*
)

창업지원 프로그램 0.525(0.501
***

)

F

R
2

△R
2

10.162***

.107

.097

34.736***

.339

.330

주) *p<0.1, **p<0.05, ***p<0.01

모형 1은 가설 4, 5를 검정한 결과로써 그 결과 다중회
귀식 모형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0.162, 
p<0.001) 성취욕구가 창업의욕(β=-.0001, p>.005), 자기유
능감이 창업의욕(β=0.078, p>.005)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과 4-2는 기각되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욕((β=0.231, p<0.01), 사회적 
지원이 창업의욕(β=0.186, p<.001)에 정적인 영향이 나타
나 가설 5-1과 5-2는 채택되었다. 모형 2는 가설 6을 검정
한 결과로써 성취욕구와 자기 유능감, 사회적 네트워크는 
Baron & Kenny[8]가 제안한 3단계 매개 회귀분석의 기
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사회적 인식은 1단계에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β=.198, p<0.001), 2단계에서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186, p<0.001)), 3
단계에서 사회적인식과 함께 투입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은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β=.501, p<0.001), 2
단계에서 창업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던 사회적 인식

이 3단계에서는 창업의욕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회귀계수 
값이 감소되었기 때문에((β=.087, p<0.05)  사회적 인식
과 창업 의욕간에 창업지원프로그램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4는 부분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장기복무 후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창업의

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창업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와 정책적 함의를 구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 결과와 의미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성취욕구, 자기 유능감은 예측과 달리 
창업의욕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인식은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군인이 수
행하는 업무 특성은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주안 사항이라서 창업이나 비즈니스 분야는 전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성취욕구나 자기 유능감은 창업의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직업상의 특성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사회적 네트워크나 사회적 인식이 창업의욕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창업을 할 경우 
사회경험 부족을 보완해줄 정서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중요한 요인으로써 고려함을 의
미하며 평소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결과
로 사료된다. 둘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욕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였다. 창업지원프
로그램이 창업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실
질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 요구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셋
째,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성취욕구 및 자기 유능감과 창업
의욕간의 관계에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
수의 직업군인들이 계급사회라는 특성 속에서 오직 진급
을 위해 노력하다보니 사회와 단절된 생할을 하고 있으
며, 전역 후 재취업을 우선시하는 군내 풍토와 창업에 대
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라고 
추론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인식과 창업의욕의 관계에
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는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급시기가 경과된 전역예정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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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군인들을 위한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조기에 가동하여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둘
째, 전역군인들은 사회와의 장기간 단절 및 사회경험 부
족으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취업을 선호하게 되지만 취업이 되지 않으면 창업을 하
게 되어 준비 없이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실직자나 청년 및 시니어 창업가 육성프로그램 등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 제도를 적극 연계시켜주는 방
안이 필요하다. 셋째, 성공한 군인출신 창업가들과 만남
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역할 모델이나 멘토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주어야 한다.

5.2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현역 직업군인들의 

창업의욕에 관한 최초의 연구논문이라서 여러 가지 한계
점이 존재하는 바 이에 따른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응답표본을 2010년도 
전직 기본교육에 참여한 장기복무 후 전역예정 직업군인
으로 한정하여 특정시기(2010.10.11～12.13)에 조사하였
다. 그러나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뿐만 아니라 2～3년 후의 전역예정자와 전역 후 1～2년 
차의 전역군인들 까지 포함시킨다면 좀 더 심도 깊은 연
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역 직업군인들의 저조
한 취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창업도 일자리 창출의 
일환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국
방부 취업지원 센터 명칭을 국방부 전역군인 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창업과 취업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전역
군인의 사회진출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전직(轉職)훈
련원의 설립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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